
GIST, 사회공헌단 ‘피움(PIUM)’ 제5기 발대식 개최
- 재학생 멘토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찾아가는 과학캠프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 예고… 4월 

11일(금)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갖고 1년간 본격 활동 돌입

- 봉사·나눔 실천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모델 기대… ESG 가치 실현 앞장서며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기여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 4월 11일(금)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GIST 사회공헌단 ‘피움(PIUM)’ 제5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4월 11일(금)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회

공헌단 ‘피움(PIUM)’ 제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피움(PIUM)’은 ‘꽃을 피우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4월 16일 첫 발대

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GIST 재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

으로 과학 멘토링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5기 피움단 학생 40명과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및 주관 부서 

대외협력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 피움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피움단은 ▴찾아가는 과학캠프 ▴AI 과학캠프 ▴랜선 멘토링 프로그램 ▴과학 도서 

기증 및 환경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기부 및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GIST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움단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

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피움단 운영을 총괄하는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피움단의 활동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

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GIST 사회공헌단 ‘피움(PIUM)’ 제5기 발대식 행사에서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제5기 피움단은 앞으로 1년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

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IST는 피움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

다.  


